판교 ICT-문화융합센터, 2018년 마무리하는 ‘ICT-문화융합데이’ 성료

· VR퍼포먼스부터 3D뮤지컬까지… 볼거리 가득
· 12월 20일 11시부터 18시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ICT-문화융합센터가 지난 2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ICT-문화융합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예술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개관한 ICT-문화융합센터의 첫 해를 마무리하고, 차후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는 ICT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200여 명의 일반 시민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미디어 아트 작가 ‘박상화’, VR 아티스트 ‘이재혁’, 융합그룹 ‘비빔밥팀’, 대만의 미디어 아티스트 ‘예이리(I-Li-YEH)’의 영상작품 및 조형물이 행사장 곳곳에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MC 천수경의 사회로 시작된 무대공연은 VR 아티스트 ‘이재혁’의 VR 드로잉쇼와 ‘영원한 보석’ 퍼포먼스, 영화 VFX(시각적 특수효과) 스튜디오 모팩(mofac) ‘박대경’ 프로듀서의 ICT 기술이 접목된 영화 제작을 주제로 한 강연, 3D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보였으며, 싱어송라이터의 공연도 함께하며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VR, AR 체험존은 어린이부터 직장인까지 인기를 끌었다.

[bookmark: _GoBack]센터의 한 관계자는 “2018년 ICT-문화융합센터는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선보이기 위해 문화, 예술, 방송, 음악, 생활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매주 공연, 강연, 전시를 선보여왔다. 2019년에는 본 센터가 더욱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ICT-문화융합 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제 1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소속된 ICT-문화융합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내에 지난 4월 개관했다.
